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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현대인이 현대음악을 써야 한다는 것은 문제 삼을 필요조차 없는 일이다. 그러나 이것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

는 것이 우리 악단의 실정이다. 1952년 주간  『문학예술지』에 게재되었던 나의 평론  「악단을 해부함」이 편집자

의 독단으로  「허세의 악단」이란 제목하에 발표되었을 때 이 제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불쾌감을 느낀 자는 

나 자신이었다. 악단인의 일원인 나 자신이 허세란 말을 쓴다는 것은 마치 '드러누워 침 뱉는 격'인 까닭이다. 하

여튼 이 평론이 비단 음악계 뿐만 아니라 타분야에까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만은 사실이다.

    하지만 의외에도 음악인 가운데 이것을 악의로 해석하는 자가 많음을 나는 유감으로 생각한다. 나는 결코 평

화로운 악단을 교란시키려는 것도, 선배 동료 후진을 모욕하려는 것도 아니었다. 다만 낙후된 우리 악단을 위하

여 또한 딜레마에 빠져 허덕이는 우리 악계를 위해 나의 안타까운 심정을 호소했을 따름이었다.

    나는 편의상 우리 작곡계를 T.S.D.파, 민족파, 낭만파, 현대파로 나누어서 말했다.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순서

를 가려서 말했던 것도 아니요, 어떤 일개인을 지목했던 것도 아니다. 우리는 이 중에 어느 한 파에만 속할 수도 

있는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각 파에 속할 수도 있는 것이다. 다만 자기 자신이 어느 파에 속했을까는 누구보

다도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 것이다. 만약 이를 자각하지 못한다면 그 자는 자아도취에 빠진 자일 것이다. 하기

야 나 자신도 T.S.D.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자이며, 민족적 음악을 써 보려고 노력을 하는 자요, 낭만에서 채 

벗어나지 못해 고민하는 자이기도 하고, 정성을 다해 현대음악을 연구하는 도상에 있는 자임에 틀림이 없다.

    말하자면 우리는 같은 지점에서 출발한 마라톤 선수가 아니다. 즉 우리 선배들이 세워 놓은 전통을 계승하는 

동시에 우리 후진에게 유산을 전달하는 릴레이 선수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. 무조음악, 복조음악, 다조음악, 미

분음 음악이니 무소절음악, 12음음악 등등이 현재에도 끊임없이 진화되고 발전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언제까

지 꿈을 꾸고만 있어야 할 것인가?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예술 분야에서는 현대적 감각을 듬뿍 지닌 회화, 시 등

이 속출되고 있는데 반해 음악만은 소위 찬송가조 — 이것은 찬송가를 모독하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 서양식 창

가 조를 두고 하는 말이다 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? 물론 그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

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태만과 무지에 있다고 나는 본다. 마음 문을 열어 놓고 세계적 조류를 호흡하자. 

무지는 죄악이다.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국의 같은 세대의 작가들이 무엇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

보자. 이 안타까운 심정을 아는 자는 알리라. 우리는 적어도 드뷔시에서부터 — 아니 바그너에서부터라도 출발

했어야 할 것이 아니었던가?

   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늦지는 않았다. 생상스의 프랑스 국민음악협회나, 러시아 5인조, 그리고 프랑스 6인조

와 같이 우리 작곡가들도 단결하여 새 출발을 해 보자.

    


